
30 December 2, 2019   Vol. 1292 세상에 이런 일이

미국의 로봇기업 보스턴 다

이내믹스가 제작한 4족보행 로

봇‘스폿’(SPOT)을 매사추세츠

주 경찰이 사건 현장에 투입하

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

져 논란이 되고 있다.

지난 25일 시카고 공영라디

오 WBUR은 미국시민자유연맹

(ACLU)이 입수한 새로운 문건

을 인용해 이른바‘로봇개’로 불리는 스폿이 지난 8월 이

후로 매사추세츠주에서 경찰관들과 함께 여러 사건에 투입

됐지만, 아직 이런 사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

았다고 전했다.

이 방송은 매사추세츠 경찰이 스폿을 위험물로 의심되는 

포장물을 조사하거나 용의자들이 숨어있을 수 있는 사건 

현장에 먼저 투입되도록 고안된 이동식 원격 감시 장치로 

사용했다고 설명했다.

스폿은 현관문을 사람처럼 열 수 있는 로봇 팔과 저조도 

카메라를 장착하고 있으며, 이런 장치는 자체적으로 작동

하거나 원격 조종기를 사용해 수동으로도 작동할 수 있다. 

이는 인공지능(AI)과 컴퓨터 시각 처리 기술을 결합함으로

써 가능했다.

80대 할머니가 강도를 물리친 사연이 관심을 

모으고 있다.

지난 24일 CNN에 따르면 뉴욕에 사는 82세 

할머니 윌리 머피(사진)는 지난 21일 밤 11시경 

취침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문을 부술 듯 뒤흔

드는 소리를 들었다. 문밖에서는 한 남성이“내

가 지금 몸이 몹시 아파서 그러니 구급차를 불

러달라.”며‘간청’하고 있었다.

수상함을 느낀 할머니는 경찰에 곧바로 신고

하고 문을 걸어 잠갔다.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

아 문밖의 남성은‘정체’를 드러냈다. 경찰에 신고를 했다

는 할머니의 말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며 문을 부수기 시작

한 것이다.

급기야 집 안으로 침입한 남성은 훔쳐 갈 물건을 찾기 시

작했고, 할머니는 탁자 뒤에 몰래 숨어 이를 바라보다‘회심

의 일격’을 가했다. 탁자를 통째로 집어 들어 무단침입자에

게 집어 던졌고, 놀라서 어안이 벙벙한 무단침입자에게 달

‘로봇개’ 경찰견 투입 논란

무단침입 강도 제압한 82세 할머니

낙태를 하지 못한 케냐 여성들이 갓 태어난 아기

에게 모유 대신 콜라를 먹여 살해하고 있다. 영국 

텔레그래프는 최근 케냐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

고 있는 영아 살해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.

케냐 나이로비의 빈민가 키베라에서 인권운동

을 하고 있는 빈센트 오드히암보는 텔레그래프

에“가정을 꾸릴 처지가 아닌 여성들이 신생아에

게 콜라를 먹이고 있다. 모유 대신 콜라를 마신 아

기는 3일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. 시신은 쓰레기

장이나 강가에 아무렇게나 버려진다.”라고 설명

했다. 콜라 외에 진저비어(소량의 알코올을 함유

한 생강맛 탄산음료)도 영아 살해에 자주 사용된

다고 덧붙였다.

키베라에서는 지난 5월에도 불과 7일 동안 8명

의 영아가 쓰레기로 뒤덮인 강에서 시체로 발견

됐다. 현지 인권운동가들은 이 같은 영아 살해가 

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입

을 모은다.

케냐는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진보적인 낙태법

을 가지고 있다. 그럼에도 응급치료가 필요하거

나,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에만 임신 중절을 허용

한다. 문제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케냐 여성들이

다. UN에 따르면 케냐 임산부의 49%가 원치 않

는 임신을 한다. 특히 하루 생활비 1달러 수준의 

극빈층은 먹을 것이 없어 성매매에 나섰다가 임

신에 이른다. 극심한 가난 속에 가뭄과 홍수까지 

겹치면서 농사를 망친 케냐인들이 딸과 식량을 

교환하는 일도 많다. 케냐에서는 10대 소녀 5명 

중 1명이 임신했을 정도로 10대 임신률이 높다.

하지만 이들에게 낙태는 허락되지 않는다. 원치 

않는 임신을 했거나 아기를 양육할 여력이 없는 

여성들은 알음알음 뒷골목의 돌팔이 의사를 찾

는다. 하지만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낙태는 임산

부의 목숨도 위협한다. 피임 및 낙태 관련 비정부

기구‘마리 스톱스 인터내셔널’은 매일 7명의 케

냐 여성이 불법낙태수술로 사망하며, 연간 35만 

명이 불법 시술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. 낙태 관

련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여성도 매년 12만 명에 

이른다. 

이 때문에 여성인권운동가들은 낙태법을 개정

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케냐 종교

계는 도덕적 이유를 들어 낙태법 개정에 반대하

고 있다. 

신생아에게 모유 대신 
콜라 먹이는 여성들

WBUR에 따르면, 보스턴 다

이내믹스와 매사추세츠 경찰의 

계약서에는 스폿에 무기를 장착

하지 못하도록 해서 이 로봇을 

사람들을 물리적으로 해하거나 

위협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고 

명시돼 있다.

이에 대해 보스턴 다이내믹스

는“현재 우리는 매사추세츠 경

찰과 공공안전을 목표로 하는 

협력 관계에 있다. 앞으로 5~10년 안에 우리는 스폿을 이

용해 위험한 상황을 파악하고 의심스러운 소포를 확인하

며 비상 상황에서 위험한 가스를 감지하는 최초 대응자들

을 보게 될 것”이라고 설명했다.

이와 함께“스폿과 같은 민첩한 로봇을 이런 상황에 투입

하면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사람을 

대신할 수 있으며 비상 대응자들에게 위기의 상황을 더 잘 

인식하도록 도울 수 있다.”고 말했다.

하지만 ACLU와 같은 시민단체는 이런 로봇이 무기화될 

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.

한편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스폿을 포함해 아틀라스라는 

이름의 2족 보행 로봇 등 여러 로봇을 여러 기업에 임대하

는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.

려들어 금속 의족으로 위협을 한 뒤, 넘어진 그

의 팔다리를 제압했다.

80세가 넘은 할머니가 강도를 물리친 것은 단

순한 운이 아니었다. 집주인인 할머니는 대회

에서 상을 탈 정도로 몸을 단련시킨 보디빌더

였고, 무려 데드리프트 최고 기록이 102㎏에 

달하는 힘의 소유자였다.

할머니는 강도에게 탁자를 집어 던진 뒤 넘어

진 그를 제압했고, 마침 주변에 있던 샴푸를 얼

굴에 들이부어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. 그리고 

얼마 지나지 않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

고 남성은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.

강도를 물리친 할머니는“집에 도착한 경찰 중 한 명은       

(내가 강도를 때려눕혔다는 사실을 알고) 내게‘인증샷’을 

찍자고 제안했다. 매일 가는 피트니스 클럽의 사람들은 나

를‘영웅’으로 불렀다.”며“그(강도)가 집을 잘못 찾아온 

것”이라면서 강도를 물리친 것을 자랑스러워 했다.


